
존경하는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님과 벤처기업인 여러분 그리

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벤처코리아2003’이 열린 것을 진

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을 만나뵙게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불굴의 도전정신으

로 땀 흘리고 계시는 전국의 벤처기업인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벤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예의 벤처기업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께서는 지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

근 우리 경제는 대외 경제위기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자금난, 인력난 그리고 기술개발

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0대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7개 회사가 벤처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역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노력해 준다면 머지않아 세계적인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도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여정부는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

도록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퇴출이 시장시스템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

기업 확인제도를 합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벤처창업대학을 운영하고 창업지원자금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펀드와 창업투자회사를 비롯한 벤처투자제도를 개편하여 투자여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계획의 시행을 비롯하여 정부의 벤처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해외지원센

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벤처기업과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벤처기업의 M&A를 활

성화하기 위해 금년 중에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개정∙보완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크게 성공하려면 크게 모험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 일류기술을 통해서 승부를 걸겠다고 하

는 일념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서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벤처정신을 크게 발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벤처코리아2003’행사가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그러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기

를 바라면서, 벤처기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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